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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채프 카트리지와 채프 >

채프로 미사일 추적을 교란시키는 개념(좌)과 헬리콥터에서 채프와 플레어를 살포하는 모습(우) 

한 장짜리 레이더 이야기(2010년 5월 25일)� � � � � �

맑은�날에도�예보관을�놀라게�하는�채프�에코

맑은� 날인데� 예보관을� 괴롭히는� 레이더� 에코가� 있다.� 바로�

항공기� 가� 뿌린� 채프(chaff)에� 의해� 만들어진� 에코이다.� 채프는�

작은� 크기의� 알루미늄� 금속박(⾦屬箔)이거나� 유리섬유나� 합성수

지에다� 금속을� 증착시켜� 만든� 것이다.� 유리섬유나� 합성수지로�

된� 채프의� 경우엔� 그� 굵기가� 머리카락� 정도다.� 그것을� 전파의�

파장에�맞춰�일정한�길이로�잘라서�카트리지에�넣고�발사한다.

자신의� 항공기가� 상대편� 레이더에� 탐지되어� 미사일의� 공격

을� 받을� 때� 항공기의� 주변에� 채프를� 뿌린다.� 이렇게� 뿌려진� 채

프는� 상대방� 레이더의� 전파를� 강하게� 반사시켜� 거짓� 목표물로�

인식되고,� 공격하는� 미사일은� 채프를� 향해� 나간다.� 채프는� 항공

기뿐만�아니라�해군�함정에서도�뿌려진다.� 이� 경우에는�소형�로켓을�쏘아�함정�위에서�터

트리는�방식으로�뿌린다.

항공기에서� 발사된� 채프는� 가벼운� 재질로� 대기� 중으로� 퍼져나가고,� 이것이� 기상레이

더에서� 보통� 10~30� dBZ� 정도의� 반사도를� 가진� 채프� 에코로� 관측된다.� 채프� 에코는� 다

음과�같은�특징이�있다.

⦁ 처음에는�가는� 띠나� 점� 모양으로� 관측되고,� 시간이� 지나면서�바람� 방향을� 따라� 나
란하게�퍼지는�모양이다.

⦁ 에코의�연직단면을�보면�풍하측으로�갈수록�에코의�고도가�점차�낮아진다.
⦁ 강한�강수를�가진�에코로�보이지만�지상에서�강수가�관측되지�않는다.
⦁ 주로� 맑은� 날� 낮에� 공군� 항공기의� 훈련이� 실시되는� 서산,� 군산,� 진도� 앞바다,� 남
해안�및� 태백�인근에�잘� 나타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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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프� 에코의� 특징은� 2010년� 5월� 13일� 오전� 10시와� 14시(우측)의� 레이더� 영상을� 보

면� 쉽게� 이해할� 수� 있을� 것이다.� 오전� 10시� 레이더� 영상에서� 전라북도� 북동내륙에� 에코

가� 나타나고� 있고,� 이� 에코에� 대한� 연직단면을� 보면� 강한� 강수에코처럼� 보인다.� 4시간이�

흐른� 14시� 레이더� 영상에서는� 기류를� 타고� 에코가� 늘어져� 있으며,� 연직단면을� 보면� 풍하

측으로� 가면서� 에코� 강도도� 약해지고� 에코의� 최대� 고도가� 점차� 낮아진다.� 상공에� 살포된�

머리카락�굵기의�채프는�여러�시간�동안�머물면서�기류를�타고�넓게�퍼지며�내려온다.

채프에코를� 보면,� 수평으로는� 띠� 모양을� 가지고� 있고� 연직으로는� 기류를� 타고� 움직이

며� 강수가� 끝날� 쯤에� 에코의� 최대고도가� 낮아지는� 대류형� 강수에코와� 매우� 비슷하다.� 따

라서�여름철�맑은�날에�대류운에�의해� 발생하는�강수와�채프를�구별하기는�쉽지�않다.� 그

러나� 사람의� 눈으로도� 어느� 정도� 구별이� 가능한� 것을� 보면� 채프� 에코만의� 특징이� 있다는�

것을� 알� 수� 있다.� 채프� 에코에� 패턴� 인식과� 퍼지� 논리를� 적용하는� 기법을� 동원하면� 자동

으로도� 충분히� 구별할� 수� 있을� 것이다.� 또한� 향후� 도입하는� 이중편파레이더를� 통해서� 더

욱�다양한�편파�정보를�활용하여�채프�에코를�쉽게�구분할�수� 있을�것으로�기대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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